
F12	친 구 들

카밀라와 카를로스는 내일 카밀라의 침례식에 사촌들이 전부 오게 되어서 신이 났어요. 그들은 오늘 최고로 재미있는 las 

escondidas (숨바꼭질) 놀이를 하느라 바빠요!

10마리의 도마뱀을 모두 찾을 수 있나요? 카밀라와 카를로스, 그리고 10명의 사촌도 찾아보세요. 모두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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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엠, 8세, 바누아투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여덟 살이 되어서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집 앞에 있는 바다에서 침례받을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었어요. 파도가 언제 거칠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파도는 타고 놀기에는 재미있지만 그 속에서 

침례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엄마와 함께 집 

앞에 있는 바다가 어떨지 가 보았는데,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침례 날짜를 정하고 나자, 신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 섬 근처로 태풍이 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지부 회장님께 연락해서 침례식을 취소해야 

했어요.

태풍 때문에 물에 잠긴 지역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는 있었어요. 지부 회장님은 제가 

토요일에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날 파도가 정말 거칠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고 난 후, 모두 함께 해변을 

걸어갔어요. 저는 사촌인 조시 형에게 침례를 부탁했어요.

바다로 들어갈 때, 조시 형이 저를 파도 위로 들어올려 

주어야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침례받는 동안에는 파도가 

잠잠했어요. 조시 형이 침례 기도문을 말하는 동안 예수님이 

저를 위해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다에서 걸어 나올 때는 바다가 다시 거칠어졌지만, 

이미 제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여덟 살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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